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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산업계에서 떠오르는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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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게노부 나가모리 (永守重信) 라는 이름을 들어 보셨습니까? 그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갑자기 일본 제 10위의 재벌로 떠오른 신화 같은 인물입니다. 그가 창업한 일본전산주식회사 (日本電産株式會社)는 2015년 현재 회사가치가 230억 달러이고 현재 69세인 그의 개인 재산은 31억달러로서 일본 부자 순위 10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일본 제일 부자는 다다시 야나이 (柳井正), 2위 부자는 손정의 (孫正義) 입니다. 나가모리씨는 2013년에 17위였는데 2년 만에 개인 재산이 13억달러부터 31억달러로 증가하여 10위로 올랐습니다. 세계적으로는 회사명이 나이덱 (Nidec)이라고 알려졌는데 그는 교또 근방의 부모님의 농가에서 인부 세 사람을 데리고 컴퓨터나 수많은 기계에 사용되는 전동장치 즉 모타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모타 주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만든 소형 모타를 들고 미국의 3M회사에 가서 테이프 녹음기에 사용되는 모타의 주문을 받아왔습니다. 그로부터  주문이 폭주하여 2015년 현재 직원수가 128,000인 대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그가 창업하여 소규모 업체 이었을 때 직원을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대학 졸업자들은 대기업에 갈 생각만 하고 나이덱 같은 작은 회사에 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거절 당한 시람도 훈련만 잘 시키면 좋은 직원이 된다는 신념으로 그는 소위 폐기 인간들을 채용하여 철저한 훈련을 시켰습니다. 오늘 날 전 세계적으로 컴퓨터를 비롯한 정밀 장치에 사용되는 모타의 8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버드나 엠아이티 등의 명문 대학 졸업자들은 이익을 창출하는 데에는 무능력자들이다.  그래서 그는 내부적으로 이익 창출교육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그의 강조는 “많이 팔아라.” “원가를 낮춰라”입니다. 회사의 모든 벽에 붙어 있는 포스터에는 “지금 해라. 실패없이 일하라. 일이 완성할 때까지 중단하지 말라.” 메시지가 쓰여져 있다 합니다.

나가모리씨는  3가지의 Q, 6가지의 S를 입버릇처럼 강조합니다.3 가지 Q는 Quality worker (질 높은 직원), Quality Company (질 높은 회사). Quality Products (질 높은 제품)이고 6 가지 S는 Seiri (整理), Seiton (整頓), Seiketsu (淸潔), Seiso (淸掃), Saho (作法), Shitsuke (規律)입니다. 그는 기계나 책상 위를 손으로 쓸어보며 먼지가 앉았는 지를 확인한다 합니다.  그는 1989년 부터 2001년 사이에 도산 직전에 있었던 회사를 21개나 구매합병을 시켰는데 2곳을 빼놓고는 모두 일본에 소재한 회사였습니다. 그의 독특한 경영 방법으로 그 모두를 흑자회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2010년 이후에도 14개의 회사를 합병했습니다.  그중에 유명한 미국회사인 에머슨 일렉트릭 (Emerson Electric) 사를 매입했습니다. 모리나가씨는 2030년까지는 84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합니다. 그는 일하는 데에 도취되어 일요일이 오는 것이 싫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 목표가 달성되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는 진담반 농담반의 언급을 자주 한다합니다. 그가 일본의 대기업인 Sankyo Seiki 회사를 합병한 후 3년 동안 2억 8000만 달러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런 후 그 회사는 1억 7,800만 달러의 이익을 냈습니다.  그가 부진한 회사를 매입한 후에 그는 모든 직원에게 일찍 출근하여  공장을 청소하라고 말하고 회사가 흑자로 돌아설 때까지는 휴가도 가지 말라고 명령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말씨도 거칠고 쉬지도 않는 모리나가씨는 성취에 미친듯 한 인물이지만 일본에서 떠오르는 별이라고 부를 만 합니다. 끝
